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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류 문명은 철학, 사상,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진화되어 왔으며 그 근저에는 개념의 생성이라는 창조 행위가 있었다. 이것

은 하나의 상징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

가? 본 논문은 이러한 창조행위의 근거를 영성에 의한 영감의 발현이라 전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개념인 SeaCircle을 

통해 창조적 문화 실현을 위한 인식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I. 서론 

  경제, 문화, 예술 등 현대 문명을 아우르는 다양한 범

주에서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새로움에 대한 호

기심과 창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 할 

수 있으며 문명의 발전은 곧 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성은 어떻게 발현되고 그 동인(動

因)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창조적 사례에는 

영감의 작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영감의 발현과 같은 창

조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로서 SeaCircle

의 개념과 SeaCircle 관점에서의 창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창조성의 개념

  창조(創造)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으로 만듦’, ‘신(神)이 

우주만물을 지음’을 뜻한다. 즉, 창조에는 신(神)과 같은 

영(靈)의 작용이 내포되어 있으며 신(神)의 창조는 인간

에게 불가능한 능력, 즉, 생명의 탄생과 같은 개념이 들

어있다. 말하자면, 생명의 존재는 곧 영성(靈性)의 표현

이며 창조는 이러한 생명을 만드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구에 최초 생명

체인 단세포가 형성되었을 당시, 바다 거품에 의해 막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세포로서 유기적으로 구성되

도록 하는 어떤 힘이라 할 수 있다. 

 

2. 상징행위로서의 창조

  경험론 철학자 버클리는 인간의 정신이 사물이나 물체

를 관찰하고 공통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분리, 고찰, 가려

내어 추상적인 관념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1] 화이트는 “인간은 상징력이라고 부르는 하나

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징력이란 외계 外界의 사물과 

사건들(things and events)에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

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 

現像들이 바로 모든 문명 文明 또는 모든 문화 文化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출생의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철

학의 핵심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통일적인 구성 원리를, 

① 인간정신의‘상징기능(象徵機能)’에서 찾아내고 ② 또

한 이것을 정적·고정적인 형식이 아닌, 역동적·생성적

인 ‘노작(勞作)’으로 포착한 점 등이다.[2]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인간의 모든 상징 활동은 아무리 피상적인 것처럼 보일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상징적 연관의 고리, 즉 

상이한 양태로 직접 인지되는 지각들을 최종적으로 연결

하는 고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3. 씨써클의 개념

  앞서의 상징행위의 개념을 토대로 문화의 새로운 개념

인 ‘씨써클(SeaCircle)’이라는 용어를 생성하였다. 바다의 

거품을 통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 안에 생명이 거

했다는 사실과 우주의 존재에 관한 ‘대구조론’에서 각각

의 거품은 하나의 우주이며 생명이 거한다는 사실은 모

두 ‘거품’이라는 원형 상태 안에서의 생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Circle의 사전적 의미는 ‘원주, 권(圈), 궤도(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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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계(界)’ 등으로 SeaCircle 이란 바다가 가지는 순환

성과 생명성,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정 능

력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 즉, SeaCircle은 

생명의 탄생과 유지, 순환성을 나타내며 SeaCircle, Open 

MInd, Spirit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4] SeaCircle이 동시

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재귀적 구성을 지니고 있

음을 뜻한다. 

4. 문명 진화의 피드백(Feed-back) 구조

  인류 문명사의 특징은 종교를 기반한 피드백 구조를 

보여왔다. 예로써 석가의 불교는 인류의 고통을 화두로 

출발하여 점차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형성되었고 공자의 

유교에 이르러 다시 형이하학으로 내려왔다. 이후 주자

학에 이르러 다시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5. 씨써클의 창조성 요소

  씨써클에서의 창조성은 Open mind와 Spirit의 요소로 

발현된다. Open Mind는 영성의 발현을 위한 개방성, 투

명성, 수용성, 사고의 폭 확장, 응용성, 몰입 등을 의미하

며 이에 반응한 Spirit, 즉, 영성(靈性) 또는 영감(靈感)의 

수준에 따라 창조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표 1. 씨써클에서의 창조성의 구조

6. 씨써클의 재귀적 창조 과정

  이러한 구조로 창조되어진 결과는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간다. 

표 2. 씨써클에서의 재귀적 창조 과정

 

Ⅲ. 결론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의 출현에 있어 세포

로 조직되어진 과정을 세포 내 다양한 요소들의 우연적 

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어떤 의도 내지는 기획력으

로 인해 유기적 조직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 

씨써클은 이러한 요소를 영성(靈性), 즉, Spirit의 작용으

로 간주하고 창조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 Open Mind와 

함께 창조성을 설명하였다. 씨써클에서의 창조성은 이러

한 두 요소의 반응으로 촉진되며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창조를 배태(胚胎)하는 재귀적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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